
근에는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.

양국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에너지∙광물자원 투자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

있고, 페루의 카미세아 천연가스전 개발에 우리 업체가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.

지난해 교역도 32%나 늘어났습니다.

그러나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함께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

많습니다. 특히 IT, BT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인프라 건설 등에서 양국의 협력은

서로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. 제3국 공동진출과 같은 또 다른 기회도 만들어

낼 수 있을 것입니다.

조금 전 각하와의 정상회담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.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

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금년 상반기에 서명한 양국의 IT 협력 양해각서와 BT

분야 공동연구사업협약 등도 그 좋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.

아름다운 산과 바다, 그리고 훌륭한 문화전통을 지닌 양국은 협력을 확대할수

록 더욱 믿음직한 친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

귀빈 여러분,

톨레도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페루의 번영, 그리고 양국의 영원한 우정

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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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알레한드로 톨레도 대통령 각하 내외분,

그리고 귀빈 여러분,

안데스의 아름다운 나라 페루의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

다. 각하 내외분과 일행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각하께서 취임하신 이후 페루는 견실한 경제성장 속에 사상 최고의 무역흑자

를 이뤄 내고 있습니다. 분권화와 부패 척결, 과거사 청산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

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높여 가고 있습니다.

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인상적입니다. 특히 각하께서는 남미국가공동체 출범

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. 지난달 페루가 압도적인 지지 속에 유엔 비

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것도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페루의 위상을 잘 보여 주고

있습니다. 각하의 지도력과 페루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.

대통령 각하,

한국과 페루는 196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긴밀한 유대를 맺어 왔습니다. 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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